


구분 시간 내용

개회 14:00-14:10

인사말 및 법안 발의 배경⋅취지 소개 
- 김동현 변호사
(기업과인권네트워크 /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
드는법) 

발제 14:10-15:10

공급망에서 한국기업의 인권환경침해 사례: 
삼성 베트남 공장 사례를 중심으로
- 이상수 상임활동가
   (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)

한국 기업인권실사법 발의안 주요내용 소개 I
- 신유정 변호사
   (기업과인권네크워크 / 법무법인지향) 

한국 기업인권실사법 발의안 주요내용 소개 II
- 김두나 변호사
  (기업과인권네트워크 / 
 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) 

한국 기업인권실사법 발의안 주요내용 소개 III
- 박영아 변호사
  (기업과인권네트워크 / 공익인권법재단 공감)

질의응답 15:10-15:30 질의응답 및 폐회



배경 및 취지



전 세계적으로 극한기후에 신음한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일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전망은 
인류가 탈탄소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. 그러나 기
존의 대량생산⋅소비 체제를 유지한 채 이를 가동할 에너지원만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대규
모 자원착취와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. 소위 ‘녹색경제'로 분류
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리스크가 이를 입증합니다. 

이에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⋅환경 위험 문제를 식별하고, 이를 예방 및 개선하
는 것을 의무화하는 인권환경실사법 제정이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. 프랑스, 독일,  노
르웨이 등에서 이미 법안이 제정되었으며,  EU차원에서도 EU 전체에 적용될 지침이 마
련되고 있습니다. 일본 또한 정부 차원에서 실사법 제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. 

한편 한국은 지난 9월 1일, 아시아에서 최초로 관련법을 발의 했습니다. 한국기업의 공급
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
이번 발의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
데 한 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

이번 발의는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공급망 이슈를 다년간 대응해 온 기업과인권네트워크
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.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는 온라인 
세미나를 진행해 한국의 인권실사 제도화 현황을 점검하고,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
후 계획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



발제1:
공급망에서 한국기업의 
인권환경침해 사례: 
삼성 전자 사례를 중심으로
이상수 상임활동가
(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)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발제2:
한국 기업인권실사법 발의안 
주요내용 소개 I
신유정 변호사
기업과인권네트워크 / 법무법인 지향



























발제3:
한국 기업인권실사법 발의안 
주요내용 소개 II

김두나
(기업과인권네크워크/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)













발제4:
한국 기업인권실사법 발의안 
주요내용 소개 III

박영아 변호사
(기업과인권네트워크 / 공익인권법재단 공감)













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
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